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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    평 >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요구, 충북도지사는 대화에 나서야
-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는 법에 근거한 상식적 요구 -

며칠 후면 2023년이 저문다. 한 해를 정리하며 다가올 새해를 계획할 시기에 충북도청 정
문 앞에 ‘지방자치 훼손하는 부단체장 편법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농성천막이 세워졌다. 
그동안 충북도가 시군 부단체장에 도 공무원을 내려 보내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며 공무
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세운 것이다.

지방공무원 인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된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인·허가나 공무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듯 공무원 인사나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도 관련 법률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체와의 인사교류든 기초자치단체 간이든 인사교류는 동등한 위치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며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교류를 협의하고 상호 동의하에 시행해야 한
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
다. 법률의 규정은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도 지켜야 한다. 그동안 관행과 힘의 우위
를 앞세운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2024년부터 인
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되고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
군구도 상향될 예정이다. 여건이 바뀌었다. 상황이 변했다면 기존 관행도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한 것인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지 점검하고 숙의해 개선해야 한다. 관행이 법 위에 있
을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은 시군 부단체장 인사의 임명권은 시장·군수에서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해를 더해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요구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나 그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면 법률의 실질적 실행 요구는 너무도 당연하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요구하는 것과 큰 
흐름은 다르지 않다.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대되도록 충북도와 도내 자치단체, 소속 공무
원 또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충북도지사와 충북도는 공무원노조를 만나 대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지키라는 요구, 충



참여하는 시민! 연대하는 지역사회! 회원가입 043-267-0151
공동대표  홍석조 손은성   T.267-0151 F. 264-7257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

정부지원금 0%, 충북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웹사이트 www.citizen.or.kr 2

북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동등한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는 요구는 상식적이다. 만나지 못
할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서로 만나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충북도가 
지향하는 인사교류는 어떤 것인지 토론하고 협의하면 될 일이다.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귀 닫고 문 걸어 잠근 폐쇄적인 충북도지사, 충북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연말연시 충북도청 정문의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천막은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 불통을 
각인시킨다. 충북도지사와 충북도는 대화에 나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지
방자치를 강화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시 한번 되돌
아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끝.


